
EC, HCFC 규제법안 시행
2 0 0 0년 25%, 2004년 60%, 2014년 전면 사용금지 계획

최근 EC 환경위원회는 H C F C사용에 대한 단계적 삭감을 위한 사용규제법 초안을 작성 발표했다.

화학약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조치 중의 하나인 이번 규제법안은

특히 C F C사용에 대한 오존층의 파괴방지에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

그러나 E C국가내의 H C F C생산기업들은 이 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, 경쟁기업들은 E C

환경위원회의 규제를 받지 않는 H C F C품목조사에 착수,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.

지난 3월 초안작업과정에서 유럽 최대의 H C F C와 메틸 브로마이드 생산국인 프랑스의 반발을 샀던

이번 법안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서 3 . 1 %의 생산량을 감축, 총 1만5 0 0 0톤의 범위내에서 균형을

맞출 것으로 보인다.

이 법안은 9 5년부터 발효, 2000년에는 25%, 2004년에는 60%, 2008년에는 80%, 2012년에는 9 5 %로 각

각 생산량을 감축할 계획이며, 2014년에 이르면 필수적인 용도를 제외한 H C F C의 사용을 전면 금지

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한편, 이 법안에 대해 E C내의 H C F C - 1 4 1 b와 1 4 2 b를 생산하는 Atochem, Solvay 그리고미국으로부터

1 4 2 b를 수입하는 A u s i m o n t의 주된 관심은 C F C와 H C F C의 8 9년 시장점유율 결과에 의해 생산량이

정해진다는 점이다.

I C I , A k z o , H o e c h s t , D u p o n t과 같이 소량 생산기업들도 H C F C시장에서 자기 몫을 주장하고 있다.

그러나 이 법안이 발효되면 A t o c h e m이나 S o l v a y에 시장권리를 매각하거나 합작방법이 아니면 더이

상 유럽시장에서 H C F C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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